[image: image1.png][O3 1] ZtSt AL AoHE MZ| ZX|H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

—e— A} =D QUXf o BT) - J[OPK A 2T 34}

278 it - 7|0pA
261 =1tk
199
194 220 ZHY 3A+
177
166 &— 176
137
0 106 4%
D/§3
61
@ 5t4(4~64) 81 (7~94) 10'4 o| &
A (4~61d 4(7~9 | ol 4

*1971 20| CHel "1 Xo] EALFEL HAlS DRl ‘27l I A H|™EANO|2tD X| & S 2| ™ 2= (100CHE B




Date of Issue: Jan. 11th, 2017
자동차 리포트 16/17년 - 09호


[16/17 – 09] 국산차 신뢰성, 수입차에 크게 뒤져
- 비정상적인 품질 문제점 수, 수입차의 2.5배 이상
- 국산차의 가장 큰 약점은 기능/성능 보다는 소재와 처리 
- 초기품질-내구품질 1위 현대차, 신뢰성은 취약해
자동차는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그 정도가 심해 비정상적이라 느껴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새 차 구입 후 4년 이상이 지나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문제를 신뢰성 문제라 할 때 국산차의 문제점 수는 수입차의 2.5배 이상이었다. 신뢰성 문제는 특히 ‘차체/도장’ 부문이 심했고, 10년 이상 된 차에서는 수입차의 6배를 넘었다. 국산차의 신뢰성 문제는 기능/성능 보다는 소재와 처리가 중요한 ‘차체/도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 
2016년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새차 구입 후 3년 사용한 소비자(3만 8천여명)가 경험한 내구품질 문제점의 수(100대당)의 평균은 국산 359건, 수입 246건으로 국산이 1.5배 정도 많았다(출처: 2016자동차기획조사 결과). 내구품질의 산출 기준인 3년을 지나, 4년 이상이 경과하면 어떤지 물었다. 상대적으로 내구 문제점 수가 많은 19개 항목을 제시하고 “연식을 감안해도 ‘크게 비정상’ 또는 ‘약간 비정상’으로 생각되는 것”을 지적하고 지적 건수의 100대당 평균을 신뢰성 지수로 삼았다. 평균 5년(4~6년: 2010~2012년 구입) 사용한 국산차량은 166건으로 수입차 61건의 2.7배였으며, 10년 이상은 국산 261건 수입 106건으로 2.5배 수준이었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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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며 국산차의 신뢰성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구성 문제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평균 5년 경과 차량의 경우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소음/잡소리’였고, 이는 국산-수입차가 마찬가지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산은 이후 ‘차체/도장’ 문제가 급증해 평균 8년부터 가장 많은 문제가 된다[그림2]. 10년이상인 경우에는 74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수입(12건)의 6배에 달한다. 다른 10개 부문 모두에서는 3배를 넘지 않아 ‘차체/도장’이 국산차의 핵심 신뢰성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현대•기아는 84건으로 수입차의 7배에 이르고, 국내 경쟁3사(49건)의 1.7배였다. 국산차 신뢰성 문제의 핵심은 ‘현대•기아의 차체/도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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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도장’ 부문은 ‘차체 틈/간격’, ‘외부 도장면 상태’, ‘하체 부식’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년 이상 경과 차를 기준으로 각 항목에서 국산과 수입의 지적 건 수를 보면 ‘차체 틈/간격’은 18건과 3건, ‘외부 도장면 상태’는 30건과 3건, ‘하체 부식’은 25건과 6건으로 국산차가 4배 내지 10배 문제가 많았다. 이 결과는 국산차의 녹과 부식이 신뢰성 저하의 핵심이며,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현대•기아가 경쟁 열위를 이끌고 있었다. 현대•기아의 문제점 수는 경쟁 3사의 1.5배 수준이었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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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후 평균 6개월간의 결함/고장들을 다루는 초기품질 문제에서 현대는 2012년 이래 5년 연속 타사를 앞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 왔다. 최근에는 3년 기준의 내구품질에서도 앞섰으며, 기아 역시 상위권에 들어 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4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소비자가 쉽게 ‘비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즉 (차체의 간격, (도장과 녹, (부식 등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동시에 당연히 있어서는 안될 문제가 현대•기아에 더 많기 때문이다. 불분명한 기능/성능이 아닌, 자명한 소재/처리에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자동차 회사에 대한 현대•기아 고객의 부정적 태도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작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제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제품에 대한 신뢰에는 회사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영향을 준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16차 조사(2016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image: image4.png]=4 oxt gl o4 AR ol o| 5t Total | 1,791,733%
XSkt 2Rt W2 L MXF Lo BERt 20164 100,788
701 91 A[O| = [BP(nvitation Based Pane) 201544 105,672
IT = nvitation Base anel
n]-g E'AL—’F—R EE oE B HG o S 201414 101,821
ETFEo ST T 2013 101,701
201244 95,012
A 2 7 SiCh X =
(=] E/E =] —‘—E:‘ 2o T= 2011[5 97,356
201044 106,291
O|H Y =A 200944 91,129
200814 95,472
o/ Z 100,000 20071 105,149
200641 106,088
- 20054 139,825
U&A(Usage and Attitude) H & 9! 005[_1 171499
CEQ(Consumer Experienced Quality) 200413 g
20031 118,195
ERE 200244 129,277
- | 20014 126,458

29[ REfM T Tel. 02) 6004-7655 e-mail: yoonts@consumerinsight.kr
Copyright©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 2% SXof AL&%& 4 gl L(Ch




For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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